
났다. 한국성인의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의 부족은 에너지 대사

에 관여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 미량 영양소 섭취를 제한하

여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과일

은 다른 식품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내고 섬유소가 풍부하여 

비만, 암 등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해 매일 적절히 섭취하도록 권

장되고 있다. 과일과 채소 섭취는 중요한 요인임이 여러 연구연

구에서 밝혀졌다. 과일과 채소를 권장량 수준으로 섭취한 사

람은 만성질환의 위험, 특히 당뇨,4,5 고혈압,6,7 비만,8,9 심혈관계 

질환10-12 및 암13-15에 걸릴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과일과 

채소의 섭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일섭취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으나 

과일 구매 및 섭취는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실제 섭취량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과일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과일 

서      론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 1세 이상 남녀 

전체의 식품군별 1일 섭취량 중 과일 및 채소 섭취량이 160 g

로 나타나1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 

400 g 보다 매우 부족하였다 (WHO).2 Kwon 등3이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성인의 과일 및 채소의 섭취

량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일 및 채소의 섭취량

과 섭취비율이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30대의 과일 평균 섭취

량이 91 g인데 반해 60대 이상의 과일섭취량은 46 g으로 30대

의 절반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채소 및 과일의 

평균 하루 섭취량은 307 g이고, 개인권장기준인 400 g 이상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26% 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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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 변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중재 프로그램을 효과

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행동이론

을 적용하여 과일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일 섭취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계획적 행동이론은 과일을 포함한 식품선

택에 관련한 여러 식행동 연구에서 식행동을 설명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었다.16-19 또한 계획적 행동이론 모

형에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행동과 행동의도를 설명하는 연

구들도 수행되어 왔다.20,21 Chen22은 식품 관여도 변수를 계획

적 행동이론에 포함하여 소비자의 유기농 식품선택행동을 설

명하였고, De Bruijn 등23은 과일 구매에 대해 ‘과거습관’이라

는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여 습관의 강도가 구매행동의도 및 구

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습관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연히 형성된다.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 개인의 특정 행위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유도된 경우 의식영역 밖에서 그 행위를 인지하여 미래의 자

동적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23 이는 특정 자극 하에서 습

관이 목표와 결부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새로운 행동이 의식적인 작용의 결과를 따른다면 습관

에 따른 행동은 행동의 통제를 대신함을 뜻한다. 예를 들면, 아

침식사로서 과일을 섭취한 행동이 포만감이라는 결과를 낳았

을 경우 과일섭취 행동이 아침이라는 특정한 상황 아래 자연스

럽게 촉발될 수 있는데 이처럼 특정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더 

이상의 의식적인 결정 없이 자동적으로 유도되는 행동이 바로 

습관이다.

본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과일 섭취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과일을 포함

한 식품에 대한 섭취행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적 행동

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과일 섭취습관을 포함하여 과일섭

취 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적 행동이

론’을 적용하여, 과일섭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일섭

취 습관이 과일 섭취의도와 과일섭취 행동에 미치는 조절효과

를 파악하는 것이며 본 연구결과는 과일섭취 증진을 위한 건

강정책 수립 또는 영양교육자료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가설 1-1: 과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는 과일섭취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과일섭취에 대한 인지적 태도는 과일섭취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과일섭취에 대한 사회적 규범은 과일섭취 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과일섭취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과일섭취 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과일섭취 의도는 과일섭취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과일섭취 의도가 과일섭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과일섭취 습관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

연 구 방 법

설문 조사

본 설문조사는 과일을 구매하거나 섭취한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위

치한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실시하였다. 총 1,000명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734부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도구 개발

설문문항은 크게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 과일섭취 의도, 과일섭취 습관, 과일섭취 행동, 인

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Arvola 등24과 Chen 등22를 

바탕으로 14개의 문항이 개발되었고 사회적 규범은 Johnston 

and White,16 Tuu 등17 Latimer and Ginis25를 바탕으로 4개의 

문항이 개발되었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선행연구11-13,2,26-28를 바

탕으로 5개의 문항이 개발되었고, 과일 섭취 태도는, 과일 섭취

습관은 Aarts 등,29 2007; Bamberg 등,30 Brug 등,31 De Bruijn,23 

Reinaerts 등32를 바탕으로 12개의 문항이 도출되었다. 모든 문

Emotional attitude

Intention to intake fruit

H1-1

H1-2

H2

H3

H4

H5

Fruit intake habit

Frequency 
of fruit intake 

Cognitive 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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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

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조사 전 대학생 100명

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하

였다.

통계분석

SPSS 21.0을 활용하여 전체 문항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고 Cronbach’s Alpha 값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AMOS 18.0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가

설을 검증하였다. 과일 섭취 습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

로 구분하고 두 집단의 각 회귀계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제

약 모형을 설정한 후 비제약 모형과의 카이제곱값 차이를 비교

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과일섭

취 의도, 과일섭취 습관, 과일섭취 행동 차이를 파악하고자 t-
test와 One-way ANOVA 및 사후검증 (Duncan Multiple Test)

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총 734명의 응답자들 중 남성은 271명 (36.9%), 여성은 461

명 (62.8%)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으며 기혼자가 미혼자

에 비해 적었다 (Table 1). 20, 30대가 전체 응답자의 약 75.6%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응답

자가 325명 (44.3%)으로 가장 많았다. 회사원이 277명 (37.7%), 

학생이 223명 (30.4%)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고 2세

대 가구가 464명 (63.2%)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을 제외한 동

거가족 수가 3인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92명 (26.2%), 동거

가족이 4명인 경우가 194명 (26.4%)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

다. 18세 미만의 자녀 수는 없다고 응답자는 511명 (69.6%)으

로 가장 많았으며, 한 명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9명 (16.2%)

이었다 (Table 1).

구성개념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를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 1은 감정

적 태도, 요인 2는 인지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과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는 ‘나는 과일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한

다.’가 평균이 4.16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는 과일을 먹는 것에 

만족한다.’, ‘나는 과일을 먹기를 좋아한다.’, ‘나는 과일을 먹는 

것이 즐겁다’, ‘나는 과일을 먹는 것이 유쾌하다.’ 순이었다. 과일

섭취에 대한 인지적 태도는’과일을 사는데 시간이 걸린다.’의 평

균이 3.085로 가장 높았으며, ‘과일손질이 번거롭다.’, ‘맛있는 과

일을 고르기가 힘들다.’, ‘과일을 저장하기 힘들다.’, 과일껍질의 

뒤처리가 힘들다.’, ‘과일은 쉽게 상한다.’ 순이었다. 사회적 규범

은 ‘나의 가족은 내가 매일 과일을 먹기를 원한다.’가 평균이 3.503

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의 가족은 내가 매일 과일을 먹어야 한

다고 생각한다.’, ‘내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매일 과

일을 먹기를 원한다.’, ‘내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매

일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이었다. 지각된 행동통제

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매일 과일을 쉽게 먹을 수 있다.’

가 평균 3.38로 가장 높았으며, ‘내가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은 나

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 ‘내가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은 완전히 

내 통제 아래에 있다.’, ‘매일 과일을 먹는 것은 나에게 쉬운 일

이다.’, ‘나는 매일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순이었다. 

과일섭취 습관은, ‘나는 오랫동안 과일을 섭취해 왔다.’의 평균

이 3.614로 가장 높았으며 행동의도는 ‘나는 앞으로 매일 과일

을 먹을 의도가 있다’가 평균 3.66로 ‘나는 앞으로 매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각 구성개념에 대

한 신뢰성을 검증한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7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 인지적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와 과일섭취 의도, 과일섭취 행동과의 관계

과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 인지적 태도, 사회적 규범 및 

지각된 행동통제가 과일섭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일섭취에 대한 감

성적 태도 요인이 과일섭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1-1은 입증되었다 (t = 9.003, p ＜ 0.0001)(Table 3). 즉, 

과일섭취의 감성적 태도가 높을수록 과일섭취 의도는 증가하

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과일섭취에 대한 인지적 태도 요인은 

과일섭취 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아 가설 1-2는 기

각되었다 (t = 1.704, p ＜ 0.0001). 과일섭취에 대한 사회적 규

범이 과일섭취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입증되었

으며 (t = 9.432, p ＜ 0.0001) 이는 과일섭취에 대한 사회적 규

범이 높을수록 과일섭취 의도는 증가함을 의미한다. 과일섭취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과일섭취 의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입증되었다 (t = 8.223, p ＜ 0.0001). 

과일섭취 의도가 높을수록 과일섭취 행동도 유의적으로 높아

진다고 나타나 가설 4는 입증되었다 (t = 9.460, p ＜ 0.0001). 

과일섭취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을수록 과일섭취 의도

는 증가되며 과일섭취 의도가 높아질수록 실제 과일 섭취 빈도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3).

과일섭취 의도와 과일섭취 행동의 관계가 습관에 의해 조절

될 것이라는 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비제약 모형과 제약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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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과일 섭취 습관의 중간값을 기

준으로 과일 섭취 습관의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

여 두 집단에서 과일섭취 의도가 과일섭취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같다고 가정한 제약모형과 이를 가정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

을 설정하고 두 모형의 카이제곱 값 차이를 비교하였다. 과일 섭

취 습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는 제약을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n = 734)

Demographics Frequency %

Gender
Male 277 35.6 
Female 499 64.1
Missing 23 0.3 

Marital status
Married 320 41.1 
Single 450 57.8 
Missing 29 1.1 

Age

20’s 348 44.7 
30’s 224 28.8 
40’s 85 10.9 
50’s 8 1.0 
Over 60’s 1 0.1 
Missing 133 14.5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116 14.9
2,001-3,000 151 19.4 
3,001-4,000 181 23.2 
4,001-5,000 131 16.8 
more than 5,000 168 21.6 
Missing 52 4.1

Education

High school diploma 214 27.5 
2-year college graduate 120 15.4 
4-year college graduate 343 44.0 
Master graduate 83 10.7 
Missing 39 2.4

Occupation

Business 60 7.7 
Office worker 284 36.5 
Government 32 4.1 
Housewife 83 10.7 
Student 233 29.9 
Others 107 11.1 

Type of household

3 generations 64 8.2 
2 generations 486 62.4 
1 generation 85 10.9 
Single household 123 15.8
Missing 41 2.7

Number of family members

0 123 15.4
1 69 8.9 
2 87 11.2 
3 202 25.9 
4 207 26.6 
5 58 7.4 
6 14 1.8 
Missing 39 2.8

Number of children under 18

0 348 44.7 
1 127 16.3 
2 85 10.9 
More than 3 8 1.0
Missing 231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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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모형에서 카이제곱 값이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나 

가설 5는 채택되었다. 과일섭취 습관의 정도가 높은 집단(t = 

1.09) 보다 낮은 집단 (t = 5.44)에서 과일섭취 의도가 과일섭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섭취 습관이 

과일섭취 행동에 대한 섭취의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약화

시키는 방향으로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습관적으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constructs

Constructs Mean1) SD Cronbach
alpha

Emotional attitude toward fruit intake

I enjoy to eat fruit. 3.85 0.80

0.923
It is pleasure to eat fruit. 3.83 0.81
I like to eat fruit. 3.91 0.80
I think eating fruit is good for health. 4.16 0.71
I am satisfied with eating fruit. 3.95 0.75

Cognitive attitude toward fruit intake

Fruit is easy to spoil. 2.53 0.83

0.770

Fruit is hard to store. 2.66 0.86
It takes too long to buy fruit. 3.09 0.89
It is hard to choose a delicious fruit. 2.70 0.96
Fruit preparation is cumbersome. 2.87 0.92
The fruit peel is very difficult to clean up. 2.62 1.01

Subjective norm

Most people important to me I think that you should
  eat fruit every day. 3.37 0.93

0.931
Most people important to me that I want to eat fruit
  every day. 3.42 0.94

My family thinks that I have to eat fruit every day. 3.49 0.93
My family wants me to eat fruit every day. 3.50 0.9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 eat fruit every day is completely under my control 
  below. 3.46 1.02

0.829
Eating fruits every day is totally depends on me. 3.60 1.01
Eating fruits every day is easy for me. 3.46 1.01
I am convinced that you can eat fruit every day. 3.38 1.08
I want it easy, I can eat fruit every day. 3.71 0.94

Intention to intake fruit 
I will eat fruit every day. 3.51 0.92

0.893
I intend to eat fruit every day. 3.66 0.89

Fruit intake habit

I frequently eat fruit. 3.50 1.00

0.898

I eat fruit without having to consciously remember. 3.23 1.03
I do not have a big effort to eat fruit. 3.55 0.90
Eating fruit is a part of my life. 3.19 1.04
I realize that I eat fruits before eating the fruit already. 2.61 1.06
If not eat fruit will get tough if the situation occurred. 2.59 1.16
Eating fruit is a natural for me. 3.33 0.97
I have been eating fruit for a long time. 3.61 0.95

1)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Table 3. Results of hypothesis tests

Hypothesis tests B T value Sig.

H1-1 Emotional attitude toward fruit eating             → Intention to intake fruit 0.323 9.003 0.000***

H1-2 Cognitive attitude toward fruit eating             → Intention to intake fruit 0.101 1.704 0.088
H2  Subjective norm                                                    → Intention to intake fruit 0.278 9.432 0.000***

H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Intention to intake fruit 0.655 8.223 0.000***

H4  Intention to intake fruit                                         → Frequency of fruit intake 0.915 9.460 0.000***

RMR = 0.048, GFI = 0.885, AGFI = 0.852, RMSEA = 0.076, CFI = 0.920

RMR: root mean-square residual,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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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섭취

의도가 섭취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덜하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

범, 지각된 행동 통제, 과일섭취 의도, 과일섭취 습관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가 유의

적으로 높았고 결혼여부에 따른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월소득 400만원 이

상의 소득 집단이 평균 4.09로 과일 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

가 가장 높았으며 소득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인 가구의 과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는 2세대 가

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일섭

취에 대한 인지적 태도는 집단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
ble 5).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지각된 행동통제 인식 수준이 높았

고, 기혼집단이 미혼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Table 6).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지각된 행동통제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

며, 1인 가구가 다른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행동통제를 유의

적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일 섭취에 대

한 사회적 규범의 경우 성별, 결혼여부, 가구형태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7). 200만원 이하의 소득 

집단은 200만원 이상의 소득 집단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사회

적 규범 수준을 나타내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그리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과일 섭취습관이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

일 섭취 습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가구가 다른 집

Table 5. Comparison of cognitive attitude toward fruit intake by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and household

Demographics n Mean1) SD F-value p-value

Gender
Male 271 2.707 0.649

1.1502) 0.284
Female 461 2.654 0.648

Marital Status
Married 294 2.731 0.683

3.8192) 0.051
Single 433 2.636 0.617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100 2.626 0.597

2.021 0.090
2,001-3,000 146 2.656 0.643
3,001-4,000 177 2.757 0.666
4,001-5,000 127 2.571 0.684
more than 5,000 160 2.726 0.622

Type of household

Single household 114 2.605 0.624

1.015 0.385 
1 generation 82 2.624 0.626 
2 generations 464 2.708 0.679 
3 generations 58 2.696 0.526

1)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t-value

Table 4. Comparison of emotional attitude toward fruit intake by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and household

n Mean SD F-value p-value

Gender
Male 271 3.7971) 0.689

20.3512) 0.000***
Female 461 4.028 0.656

Marital Status
Married 294 3.896 0.624

2.4432) 0.119
Single 433 3.977 0.712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100 3.834a 0.698

3.608 0.006***
2,001-3,000 146 3.886a 0.668
3,001-4,000 177 3.870a 0.702
4,001-5,000 127 3.954ab 0.623
More than 5,000 160 4.101b 0.678

Type of household

Single household 114 3.777 0.646

3.080 0.027*
1 generation 82 3.971 0.511
2 generations 464 3.981 0.711
3 generations 58 3.862 0.657

1)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t-value
abc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 p ＜ 0.05,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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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들 보다 과일섭취 습관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8). 과일섭취 의도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기혼자가 미

혼자 보다 높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과일섭취 의도가 높았으

며 특히,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과

일섭취 의도가 낮았다 (Table 9). 1인 가구의 과일섭취 의도가 다

른 가구형태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

보다,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월 소득 500

만원 이상의 집단이 201~400만원 미만의 소득 집단에 비해 유

의하게 과일섭취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인 가구의 과

일섭취가 2세대 가구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높

을 수록 과일섭취 의도가 높은 반면 1인 가구의 과일섭취 의

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
vior)에 근거하여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 요인이 과일섭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

을 뿐만 아니라 ‘습관’을 조절요인으로 가정하여 습관이 과일섭

취 의도와 과일섭취 행동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과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

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모두 과일섭취 의도에 유의

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일섭취에 대

한 인지적 태도는 과일섭취 의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Table 6. Comparison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by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and household

n Mean1) SD F-value p-value

Gender
Male 271 3.338 0.783

24.7242) 0.000***
Female 461 3.631 0.761

Marital Status
Married 294 3.654 0.693

13.8462) 0.000***
Single 433 3.436 0.827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100 3.258a 0.788

7.594 0.000***
2,001-3,000 146 3.397ab 0.777
3,001-4,000 177 3.538bc 0.760
4,001-5,000 127 3.625cd 0.675
More than 5,000 160 3.736d 0.826

Type of household

Single household 114 3.277a 0.708

5.218 0.001***
1 generation 82 3.678b 0.692
2 generations 464 3.553b 0.817
3 generations 58 3.572b 0.664

1)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t-value
***: p ＜ 0.001 

Table 7. Comparison of subjective norm by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and household

n Mean1) SD F-value p-value

Gender
Male 271 3.472 0.835

0.4032) 0.526
Female 461 3.431 0.855

Marital Status
Married 294 3.461 0.780

0.1662) 0.683
Single 433 3.435 0.891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100 3.223a 0.879

3.396 0.009***
2,001-3,000 146 3.329ab 0.824

3,001-4,000 177 3.506bc 0.841

4,001-5,000 127 3.553c 0.756

More than 5,000 160 3.511bc 0.917

Type of household

Single household 114 3.436 0.778

0.104 0.958
1 generation 82 3.390 0.804

2 generations 464 3.447 0.880

3 generations 58 3.435 0.831

1)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t-value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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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다시 말해서, 과일섭취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다는 확

신이 클수록, 과일섭취행위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과일 섭취를 기대할수록 

과일섭취 의도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Kothe33이 소

비자의 사회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섭취의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유사하며, Sjoberg 등34이 

채소 및 과일섭취 의도를 설명하는 요인을 지각된 행동통제, 태

도, 사회적 규범 순으로 주장한 것과도 유사하다. Brug 등31은 

하루 두 개 이상의 과일을 섭취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사회적 규범, 성별 등을 언급하였

고, 다른 건강한 식품 섭취행동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25,34

에서도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가 섭취 의도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따

라서, 소비자의 과일 섭취의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의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일섭취 의도의 증가는 

과일섭취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를 습

관이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습관적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섭취의

도가 섭취행동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덜했다. 이는 이전에 지속

적으로 행해오던 건강한 식행동 습관이 유기식품 구매의도에 

유의적인 결정 변수로 나타난 Cha 등35의 결과와 차이가 있지

만 섭취습관이 섭취의도와 섭취행동간의 관계를 약화시킨다

는 결과는 선행연구24,36와 유사하여 습관이 단순한 행동의 재

현이 아닌, 의식의 부재, 통제불능, 정신 효능감, 반복 등을 포

함하는 심리적인 구조임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강

Table 8. Comparison of fruit intake habit by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and household

n Mean SD F-value p-value

Gender
Male 271 3.0461) 0.737

18.1572) 0.000***
Female 461 3.300 0.783

Marital Status
Married 294 3.284 0.703

5.4172) 0.020**
Single 433 3.148 0.817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100 2.940a 0.789

5.634 0.000***
2,001-3,000 146 3.120ab 0.752
3,001-4,000 177 3.162b 0.729
4,001-5,000 127 3.293bc 0.692
More than 5,000 160 3.363c 0.858

Type of household

Single household 114 2.960a 0.761

4.189 0.006***
1 generation 82 3.284b 0.672
2 generations 464 3.228b 0.800
3 generations 58 3.228b 0.756

1)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t-value
**: p ＜ 0.05, ***: p ＜ 0.001 

Table 9. Comparison of intention to intake fruit by gender, marital status, income, and household

N Mean1) SD F-value p-value

Gender
Male 271 3.411 0.902

18.4242) 0.000***
Female 461 3.691 0.819

Marital Status
Married 294 3.714 0.772

10.4902) 0.001***
Single 433 3.505 0.910

Monthly household income (1,000 won)

Less than 2,000 100 3.315a 0.869

5.541 0.000***
2,001-3,000 146 3.445ab 0.847
3,001-4,000 177 3.647bc 0.888
4,001-5,000 127 3.678c 0.757
More than 5,000 160 3.747c 0.876

Type of household

Single household 114 3.351a 0.872

4.015 0.008***
1 generation 82 3.689b 0.756
2 generations 464 3.637b 0.876
3 generations 58 3.491ab 0.830

1) 5 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 5: strongly agree   2) t-value
***: p ＜ 0.001 



142 / 과일섭취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 과일섭취 습관을 지닌 이들에게는 과일섭취 의도가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한 De Bruijn24와 유사하다. De Bru-
ijn24은 과일섭취 습관의 강도가 높은 대학생은 그렇지 않은 대

학생에 비해 과일섭취 행동을 보임에 있어 섭취의도에 2배 이

상 적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안윤 등38이 채소 섭취

에 대한 인식 및 습관의 형성 여부에 따라 대학생 집단을 ‘고

려 전/고려단계군’, ‘준비단계군’, ‘행동/행동유지단계군’으로 나

누어 인식, 자아 효능감, 식행동 등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고

려 전/고려단계군 (식행동 등 특정 행동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나 자각이 없는 단계 및 건강문제나 생활습관 문제를 인식하

는 단계)이 행동/행동유지단계군 (건전한 행동을 실행하는 단

계 및 변화된 행동을 지속하고 습관화 단계) 보다 채소를 적게 

섭취하고 있음을 보여 습관이 형성되지 않은 집단이 주요 영

양 교육 관리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습관이 

섭취의도와 섭취행동간의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방향의 조

절효과를 고려할 때, 습관적으로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섭취의도를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과일섭취 증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과일섭취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감성적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습관, 과일섭취 의

도, 과일 섭취행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자가 남자에 비해 과

일섭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습관, 의도 및 행

동의 평균이 높았다. 이는 Emanuel 등39이 보인 연구 결과와 유

사한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과일을 포함한 채식을 

선호하며 여성이 사회적 분위기 및 선입견 등에 대해 남성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된다. 지각된 행

동통제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여

성이 남성에 비해 과일을 섭취하기에 보다 유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생활과 접목시켜 생각해 볼 

때, 여성이 가정 내에서 식품 구매 주체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

이다. 200만원 이하의 소득 가구는 고소득 가구에 비해 과일섭

취에 대한 감성적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사회적 규범 및 습관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과일섭취 의도와 실제 과일섭취 행동 

역시 낮게 나타났다. 과일의 경우 곡물과 같은 다른 식품들에 

비해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인식이 낮기 때문에 섭취의 

우선 순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과일 가격은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소득

이 낮은 가구에게 과일섭취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는 지각된 행동통제를 낮출 것이다. 소득이 제한된 가구에서 

한 끼 식사는 ‘무엇을 먹을까?’가 아닌, ‘어떻게 끼니를 때울까?’

가 될 수 있기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주된 영양소 

섭취를 위한 식품보다 과일구매나 섭취가 자주 이루어지기 힘

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반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 

식탁의 영양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일을 통한 주요 영양 성분 

외 기타 비타민 및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이다. 동시에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에 과일 

섭취를 권장하는 반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

일섭취에 제약을 받는 저소득 가구는 이러한 경향이 덜 하여 

사회적 규범이 낮아질 수 있다. 1인 가구의 과일섭취에 대한 감

성적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습관, 과일섭취 의도, 과일섭취 행

동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과일의 판

매 단위 등의 구입 여건이 1인 소비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

으며 혼자 사는 경우 과일 구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이 되어 과일 섭취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지각된 행동통

제가 낮았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이 실제 행동을 억

제하여 과일섭취도 다른 가구에 비해 낮으며 과일 섭취 습관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과일섭취태도를 긍정적으로 하고 사회적 규

범을 높게 인식하고 과일 구매 행동에 대한 통제를 약하게 인

식함으로써 과일섭취 의도를 높이면 실제 과일 섭취가 증가됨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들의 과일 섭취를 늘리기 위

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이 과일섭취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확

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과일섭취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

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나 주변 사람들도 과일 섭취를 

권장하고 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과일섭취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과일섭취에 대한 인지적 태도보다는 감성적 태도가 과일

섭취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일 섭취 효능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과일섭취 이미지 자체

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중

매체에 과일섭취와 관련된 긍정적 상황을 자주 노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과일섭취에 대한 사회적 규범 요인을 

증가시키기 위해, 즉 사회가 과일섭취를 권장한다는 인식을 주

기 위해 공익광고나 각종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잘 

계획되고 준비된 캠페인은 과일섭취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증

가시키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과일 산지를 포함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홍보나 축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과

일섭취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를 증가시키기 위해선 과일 구

매 및 소비를 하는데 제약 요인을 감소시켜야 한다. 과일 구매

에 있어 가장 큰 고려사항은 적정량 구입이다. 우선 과일의 경

우 공산품과는 달리 판매 단위의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신선도가 중시 되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의 구입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가 다른 집단에 비

해 낮게 나타난 이유도 소량 구입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과일 판매 단위를 다양화 하기 위한 과일생산자 단체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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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소포장 생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소포

장 과일 상품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단위가 크고 음식물 처리가 힘든 수박이나 멜

론, 파인애플 등의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조각낸 상품은 소량 구매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통제도 가능하다. 행동통제를 높이기 위

해 과일에 대한 구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과일 접근성

이 높은 판매 채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원

하면 언제든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지

각된 행동통제의 증가를 통해 과일섭취량을 늘릴 수 있을 것

이다. 

요      약

본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과일 섭취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건강 행동관련 

연구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습관’ 요인을 추가하여 새로운 

연구모형을 개발하여 과일섭취 의도와 과일섭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734

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일섭취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과일섭취 습관이 과일섭취 의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일 섭취의도

를 높이기 위해서 과일 섭취에 대한 태도, 사회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과일섭취 의도가 과일섭취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일섭취 습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과일섭취 습관

이 과일섭취 의도가 과일섭취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과일

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

람들에 비해 섭취행동이 섭취의도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

는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습관강도

가 강한 집단의 경우 의도에 의한 영향은 덜 받는 반면, 습관 

요인에 의해 행동이 재현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소비자들의 과일섭취 증대를 위해 습관의 정도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교육하거나 우선 순위 선정시 습관의 조절효

과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과일 섭취행동조사 문항

으로써 성인 기준 1일 섭취권장량과 비교한 섭취량을 포함하

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다. 후속연구로 하루 

과일 섭취권장량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권장량에 미달한 집단

에 대한 심층적 분석결과는 과일섭취량을 권장량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계획적 행동이론에 ‘습관’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추가하

였던 본 연구가 과일 섭취 행동 모델에 설명력을 높였듯이 새

로운 요인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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